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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uomo 주지사 주요 연금 개혁 통과 발표  

 

연금 개혁은 주정부와 뉴욕시를 비롯한 지방정부의 예산을 30년에 걸쳐 8백억 불 이상 절감 

 

Andrew M. Cuomo 주지사는 향후 30년 동안 주 및 지방 정부와 뉴욕시로 하여금 8백억 불 이상을 

절감하게 할 포괄적인 연금 개혁 계획의 통과를 금일 발표하였습니다.  

 

“수년 동안 지방정부들은 은퇴비용의 급등에 대처하느라 어려움을 겪었고, 이로 인해 뉴욕주 

주민과 중소업체에 대한 세금이 인상되었다”고 Cuomo 주지사 말하였습니다. “대담한 변화인 동 

연금 개혁 계획은 뉴욕주 납세자들과 지방정부를 위한 역사적 쾌거로서 공직자들을 위한 은퇴 

생활 보장을 유지하면서 향후 30년 동안 8백억 불 이상을 절감하게 될 것입니다. 이 중요한 개혁이 

없다면, 뉴요커들은 교사, 소방관 및 경찰의 해고뿐만 아니라 상당한 세금 인상을 감수했어야 할 

것입니다.” 

 

뉴욕주의 급등하는 연금 비용은 지방정부에 가장 비용 부담이 큰 지시 사업들 가운데 하나입니다. 

2002년에 14억 불이었던 지방정부의 연금 지불은 2012년까지 650% 이상 증가하여 122억 불에 

달하였습니다.  오늘 상원 및 하원에서 통과한 연금 개혁 계획은 현 제도가 지속될 수 없음을 

인정하고 성장을 통제하는 전례없는 조치를 취하여 향후 30년 동안 지방정부 및 뉴욕시가 8백억 불 

이상을 절감하게 합니다. 

 

동 법은 다음 사항을 포함하는 새로운 계층 VI 연금 계획을 제정합니다: 


 •새로운 직원 기여율: 새로운 계층은 보수가 낮은 주 및 지방 공무원들이 심각한 영향을 

받지 않도록 하기 위해 직원 기여율을 점진적으로 인상합니다. 직원 기여율은 봉급에 따라 

다양합니다:  

o $0 ‐ $45,000: 3%  

o $45,000 ‐ $55,000: 3.5% 

o $55,000 ‐ $75,000: 4.5%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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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 $75,000 ‐ $100,000: 5.75% 

o $100,000+: 6% 

이 비율은 전국적으로 대다수의 유사한 주 제도들에 비해 상당히 낮을 것입니다. 

새로운 계층은 신규 고용 직원들에게만 영향을 미칩니다. 기존 직원들과 

은퇴자들은 모든 혜택을 유지합니다.  


 •은퇴 연령 상승: 본 연금 개혁은 은퇴 연령을 62세에서 63세로 상승시키는 것을 포함하며 

조기 은퇴 시에는 벌칙을 적용하는 조항을 포함합니다. 63세 이전 은퇴의 경우 한 해마다 

직원 연금 지급액은 영구적으로 6.5%가 감소될 것입니다.  


 •연금 승수 재조정: 계층 VI 하에서 새로운 연금 승수는 첫 20년 근무기간 중에는 1.75%이고 

21차년부터 2%가 시작됩니다. 30년 동안 근무한 직원의 경우 연금은 계층 VI에서는 최종 

평균 봉급의 55%가 되고 계층 V에서는 60%가 됩니다. 이러한 재조정으로 인해 뉴욕은 

대부분의 다른 주들과 더 비슷하게 되며 납세자들과 지방정부를 위해 수십억 불을 

절감하게 됩니다.  


 •연금 수령권: 계층 VI 하에서 직원들은 10년 근무 후에 연금 수령권을 가지게 됩니다.  


 •주 연금 우대수단으로부터 지방정부를 보호: 본 합의는 일체의 연금 상승 요인에 대해 

주에서 사전에 자금을 제공하도록 요구하므로 이러한 비용들이 더 이상 지방정부에 

전가되지 않게 합니다.  


 •연금 비대화를 감소시키는데 도움이 될 최종 평균 급여 계산의 조정: 본 합의는 최종 평균 

봉급 계산을 위한 기간을 3년에서 5년으로 변경합니다. 직원의 연금을 결정하는데 사용할 

수 있는 시간외근무를 제한하기 위해 민간 및 제복을 입지 않는 직원들의 연금 포함 가능 

시간외근무는 $15,000에 인플레 가산한 금액으로 한도를 정하였고 뉴욕시 외의 제복을 

입지 않는 직원들의 경우 기본급의 15%로 한도를 정하였습니다. 계층 VI는 연급 지급액 

결정에 사용되는 봉급 상승율을 범주적으로 전 직원에 대해 10%로 한도를 정하는 새로운 

폭등 방지 조처를 제정합니다. 이러한 개혁들은 남용 사례와 연금 비대화를 다루는데 

장족의 발전이 될 것입니다. 또한 계층 VI는 미사용 병가 및 휴가 시간에 대한 일시불 

지불액을 최종 평균 급여 계산에서 삭제합니다. 


 •자발적이며 이전 가능한 확정 기여 옵션: 동 법은 봉급이 $75,000 이상인 새로운 비노조 

직원들을 위한 선택적 확정 기여 프랜을 포함합니다. 현대 경제에 있어서, 직원들은 종종 

일자리를 여러번 바꾸며 연금의 이전성을 필요로 합니다. 여러 주, 연방 정부 및 대부분의 

사기업 고용주들은 모종의 확정 기여 플랜을 직원들에게 제공합니다. 주는 직원 기여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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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좌에 8%를 기여하게 됩니다. 현재 SUNY와 CUNY는 성공적이고 인기가 좋은 TIAA‐CREF를 

통하여 이러한 옵션을 제공합니다. 이것은 확정 혜택 옵션의 경우 이용할 수 없는 이전성 및 

연금 수령권을 선호하는 직원들을 위한 자발적 옵션이며 우수한 인재들을 주정부로 

유치하는데 도움이 될 것입니다.  


 • SUNY/CUNY TIAA‐CREF 플랜에 대한 조정: 계층 VI 하에서, TIAA‐CREF 플랜을 선택하는 

SUNY 및 CUNY 직원들은 첫 7년의 근무기간 동안에는 봉급의 8% 그리고 그후에는 10%에 

해당하는 고용주 기여를 받게 될 것입니다.  


 •연금을 비대화시키는 병가 및 휴가 일수 제한: 계층 VI는 은퇴 서비스 크레딧을 위해 

사용할 수 있는 병가 및 휴가일 수를 200에서 100으로 반감시킵니다.  


 •봉급 개혁: 이전의 계층들은 은퇴 혜택 계산을 위해 무제한의 고용주들로부터 받는 봉급을 

허용하였습니다. 계층 VI는 동 계산을 위해 2건의 봉급만 허용합니다. 


 •고액 보수 직원의 연금 혜택 제한: 새로운 고액 보수 직원의 경우, 주지사의 봉급(현재 

$179,000) 이상 받는 금액은 계층 VI 하에서 연금 계산에 적용되지 않습니다.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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